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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녀양육을 돕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총 5회기의 단기개입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프로

그램은 주1회씩 5주간 진행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를 중심으로 유사실험설계의 비동일 통제집

단 연구설계를 하였고, 실험집단 18명, 통제집단 17명에 대해 사전사후검증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에서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 사회

적지지, 제도인식의 평균차이는 없었지만, 집단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평균차이 검증에서 실험집단의 문

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제도인식의 수준의 증가하였고,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아동학대 위험성 및 범죄에 대한 권리보호차원에서 예방적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시행할 때,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과 아동의 권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

이 있다. 

■ 중심어 :∣결혼이주여성∣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문화적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prevention program of child abuse and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program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The prevention program was 

consist of 5 sessions and it was provided to participants once a week for five weeks. Participants 

were recruited thru the community center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s of the prevention program with the comparison groups(pre-post). With the 

independent-samples t-test and paired-samples t-test, the program verified significant effects on 

the variables of acculturation stress, social support, and recognition of social policy. This study 

suggests the parenting education of child abuse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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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사회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

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은 학대행위에 대한 사

회적 역할과 처벌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독립된 법률의 제정은 아동학대문제

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책임을 강력하게 표방한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1974년 미국에서 아

동학대와 관련된 강력한 독립적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의 제정

으로 미국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임과 

역할강화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 의미를 이

해할 수 있다. 아동복지 관점에서 자녀양육이 원가정보

호라는 목적을 중시하며 학대를 가정 내부의 문제로 취

급하여 왔지만[1], 아동학대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차원에서 엄연한 범죄행위로 법적 처벌이 필요한 사회

문제인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최근의 아동

학대 실태에서 나타나는 다문화가정내 아동학대 발생

률의 증가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현황보고서[2]에 의하면, 다문화가정내 아동

학대 발생률은 전체 아동학대 신고사례 5,657건 중 

4.3%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학대행위자로 부모

에 의한 발생률이 91.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다문화가정내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 및 

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정 부모들에 대한 예방교

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더욱이 다문화가정의 경우, 학

대원인의 31.8%가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으로 나타나

고 있고,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에 있어 적절

한 부모역할과 자녀양육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요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3], 다문화가정내 아동학대 관련 

법률적 지식 및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은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새로운 문화와 생

활방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

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많은 사회문제 발생의 원

인이 되고 있다[4][5]. 즉, 문화적응의 어려움이 문제행

동 발생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이 결

혼이주여성은 한국으로의 이주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없는 상태로 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문화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6][7]. 특히, 이주결혼이라는 특성상 문화에 대한 적응

이 이루어지기 전에 출산과 자녀양육을 경험하게 됨으

로써 심각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8].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놓

인 모든 부모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아동학대의 원

인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양육스트레스를 주요 원

인으로 보고하고 있다[9-11]. 다시 말해 국내 이주여성

들의 경우, 문화적응의 어려움이 크고, 출산과 양육이라

는 새로운 생애과정에 돌입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아동

학대의 위험이 높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더욱이 아동

학대 발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보호요인 중의 하나

인 사회적 지지체가 부족한 이주여성들의 경우, 아동학

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12]. 실제로 박명숙과 

이재경[13]의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

트레스와 아동학대발생 위험성에 대한 상관성이 확인

되었다. 특히, 한국의 이주여성들은 부부간에 충분한 상

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정을 이루는 경

우가 많아 부부간에 정서적, 문화적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가정폭력의 경험 가능성이 높다[14]. 가정폭

력과 아동학대 발생의 상관관계를 제시하는 선행연구

결과들은 다문화가정내 이주여성들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위험성을 보여준다[15]. 특히, 자녀양육방식은 그 

사회의 문화 및 가치 등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각 

문화마다 전통적인 자녀양육방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주 부모들의 경우 자신들의 문화적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주한 사회의 법적, 제도적 규정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 등 다양한 이민가

정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하

여 문화적 양육방식과 법적처벌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

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16].

이에 한국사회에서 문화적응과 양육을 동시에 수행

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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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문화적응과 건강한 양육 및 가족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민감성이 반영된 대처기술 향상을 위

한 교육과 훈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내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야 소수의 연구들

이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13][17]. 실천현장에서도 이

주여성들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주로 이들

의 한국사회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등 양육과정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은 거의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결혼이주여성과 자녀

에 대한 서비스 구조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양

분되어 있어서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못

한 상황이다[13]. 이에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양육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자녀양육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통합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사회서비스 구조 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

용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 지원체계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내 아동학대 문

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고, 향후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결혼이주여성과 아동학대 관련요인
아동학대의 원인은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주요원인이다

[13][15].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 

및 지지체계의 확보는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매

우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26][31]. 결

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는 문화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22]. 문화적응은 다른 문

화와 접촉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변화를 의미하는데

[18], 낯선 문화에 이주자로 적응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19-21]. 특히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

여성들은 문화적응과 부모됨의 과정을 동시에 경험하

기 때문에 부모역할의 수행과 문화적응의 어려움이 가

중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22-24]. 즉 결혼이주

여성에게 문화적응의 어려움은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

적응과 양육, 아동학대의 관계에 대하여 박명숙과 이재

경[13]은 한국내 결혼이주여성의 아동학대 위험성을 검

증하였고, 연구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양육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아

동학대의 발생위험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한국에서 살아가야할 결혼이주여성에게는 문화

적응과 양육이라는 과업의 해결이 중요하며 이를 해결

하지 못하게 될 때, 아동학대의 발생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이주여성들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발달 

및 적응상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편견, 경제적 부담 

등의 어려움으로 가중되고 있다[25]. 더욱이 이들은 문

화적인 양육방식의 차이로 인한 아동학대 행위자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동학대 문제는 스트레스와 같은 개인요인 뿐 아니

라 사회환경적 요인의 영향도 크다. 가족, 친구, 지역사

회의 사회적지지는 가족생활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

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증대시켜 건강한 발

달과 적응을 돕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26-30]. 그

러나 결혼이주여성은 이주 이후 한국내에서 문화적응

과 관련하여 가족, 이웃 등과 적절하게 관계를 형성하

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활과 양육에 대한 지지체

계가 견고하지 못하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삶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예

방하는 보호요인이 되고[31],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

시키며[32], 아동학대 위험요인인 양육스트레스를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는 사회적지지가 결혼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

스에 대해 보호요인이 되며,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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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데 있어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학대의 발생은 정책, 제도와 법률의 인식과도 관

련이 있다. 특히 법률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한 사회

규범으로 구체적인 행동규칙이다. 우리나라는 아동학

대를 법률로서 정의하고, 학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

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는 아

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즉, 아동복지법

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할 법

적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 사람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

도록 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33]. 아동학대는 국가와 문화에 따라 아동학

대에 대한 정의와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

들은 한국사회에서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 및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법률에 대한 인

식이 아동학대 신고와 위기상황에서 대응방법의 효과

성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아

동학대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학

대발생시 대처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은 분명

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자녀양육과 문화적 다양성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양육을 돕고, 아동학대

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다양성

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사

회화된 국가와 민족성에 대한 이해이며, 자녀 양육방식

과 태도, 문화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민족

의 문화 및 사회성에 따라 자녀양육 방식 또는 아동학

대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문화적응, 양육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이민가정 부모교

육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

육스트레스는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자

녀 양육방식의 문화적 차이 및 관련 정보와 지원체계의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35]. 실제로 다문화가정 부

모들은 자신의 모국문화와 한국문화간의 차이로 인해 

양육방식, 가족관계, 부모자녀관계에서 이중문화로 인

한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한다[36]. 이와 관련하여 박찬

옥과 이은경[36]은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

의 부모역할 인식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데, 부모가 속

한 문화적 배경과 경험이 자녀양육 및 교육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신 국가별 양육방식에 따라 

다른 특성으로 나타났다. 

결국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

에 대한 정책은 그들의 가족결성, 문화적응, 양육이라는 

생애과정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문

화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소수민족

과 문화를 가진 결혼이주여성의 일방적인 한국에 대한 

문화적응이라는 민족적 배타주의가 아닌 문화적 상호

주의 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민족과 문화를 수용해

야 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자녀양육이라는 과업은 문화

적 차이 이전에 생물학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

련하여 윤재희와 유향선[37]은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어

머니들이 자신이 성장한 문화와 이질적인 한국문화에

서 자녀를 양육할지라도 주체적으로 어머니 역할을 수

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원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양육의 주체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배경

과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35]. 부모됨은 생물학적 과정만 아닌 

양육과정에서의 다양한 관습과 제도가 결합되는 문화

적 적응의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자녀양육 방

식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3. 다문화가정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의 요소
국내에서는 다문화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위험과 심

각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에 대한 학

문적, 실천적 접근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있다. 다문

화가정내 아동학대와 관련한 연구로는 최근에 박명숙

과 이재경[13]의 연구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 사회적지

지, 문화적응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와 아동학대와의 

구조적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중요

한 개인적, 사회적 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오세연

과 박원배[17]는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원인으로 언어

소통의 부재와 가치관에서 오는 문화적인 갈등, 경제적 

빈곤과 박탈감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유대관

계의 약화를 제시함으로써 아동학대문제의 접근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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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아동학

대 원인을 밝혀내는데 제한적일지라도, 그동안의 아동

학대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결혼이주라는 특수한 상

황에서 발생하고 경험하는 아동학대 위험요인 및 보호

요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욱이 결혼이주

여성이 새로운 문화와 생활방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상당한 양의 스트레스와 갈등이 아동학대, 가

정폭력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의 위험성을 유발한다는 

Moon과 DeWeaver[5]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

하고 있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연구 뿐 아니라 실천현장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아동

학대와 관련된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정부부처에 따라 분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고, 아동

학대는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있다.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접근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의 적응과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관련된 전

반적인 서비스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주양육

자로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이 미약한 상황에서 이주여성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제공 가능한 아동

학대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은 시의적절하다.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은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과 관

련하여 궁극적인 목표가 예방이며, 이를 위해서 부모교

육을 강조한다[38]. 부모교육은 학대예방차원에서 부모

가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부모를 교육시킴으로써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39]. 더욱이 해마다 발표되는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나 부모교육을 포함한 아동의 부모에 대한 접

근은 매우 중요하다[40]. 또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부모가 가해자인 동시에 아동이 복귀해야 할 가정환경

이기에 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부모가 인정하고, 문

제의 궁극적 해결방안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41].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선행

연구들이 강조하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는 부모가 아동

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 등 양육기술이다

[38].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일반적으로 아동발달에 대

한 지식과 아동과의 공감,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한 것

으로 보고되는데[42-44], 이러한 양육기술의 부족은 아

동학대 가해자로 하여금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함

으로써 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40][45-47]. 따라서 

부모기술, 역할수행, 대인관계기술, 아동발달에 대한 지

식 등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내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들은 다문화가

정의 특성 및 욕구에 기반하여 구성될 필요가 있다. 첫

째,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은 문화적응과 

한국내 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의 음주문

화에 따른 남편의 음주[15], 가부장제에 의한 가정폭력

[17] 등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대처기술이 

요구된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구조

적 여과장치가 거의 없는 결혼이주여성은 양육과 문화

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중으로 받기 때문에 아동

학대 발생위험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13]. 이러한 스트

레스는 개인의 내적·외적 자원들에 의해 완화될 수 있

는데[32], 양육뿐 아니라 문화적응에 대한 정보와 지식

을 제공하고, 자원을 연결한다면 양육스트레스 및 문화

적응스트레스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

련하여 김지현 외[8]는 각종 한국적응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결혼이주여성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양육효

능감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문화적응에 

초점을 둔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사

회적 유대관계의 약화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특수

성에 기인하는데[17], 이민으로 한국내 사회적 유대관

계가 약화되어 있다는 점은 반대로 이를 증가시키는 노

력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

히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사회적지지는 다양

한 스트레스를 상쇄시키는 기능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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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나야 외[48]는 사회적지지가 결혼이주여성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자원이 될 수 있다고 강

조하면서, 출신국가와 한국사이의 가족왕래를 돕는 방

법, 출산과 초기 양육지원 서비스, 정보 공유를 통한 다

문화가정 간의 연계, 다문화가정의 남편을 비롯한 다른 

가족원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프로그램 등의 활용을 제

안하고 있다. 셋째,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문화적 양육방

식과 가치관의 차이는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 남편이

나 시부모와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이 자녀의 양육에서 소외되거나 다른 가

족원의 도움 없이 혼자서 양육을 전담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8][24][49]. 이에 양육에 대한 기술 및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더불어 국가의 아동학대 관련 

법률 및 정보제공은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은 문화적

응 및 사회적지지망 구축에 대한 내용과 함께 학대의 

주요요인으로 제기되는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전

략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고,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아동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포함되

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정책 및 법률

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4. 결혼이주여성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예방을 목

표로 앞서 제시한 ‘3. 다문화가정 아동학대예방프로그

램의 요소’에 따라 주요내용을 선정하였다. 아동학대는 

문화, 제도, 법률 등 그 사회의 환경적 측면의 영향을 받

고 있기에 다양한 요인들을 다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조화하였고, 교육적 모델과 인지행동모델, 생태체계

이론 등을 절충적으로 적용하여 구조화하였다. 결혼이

주여성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양

육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아동학대 

금지에 대한 법률지식 인지, 정서․행동변화를 지향하

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적 구조는 관계형성 

및 문화이해, 자녀양육기술, 정보전달 및 교육을 중심으

로 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사회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

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영향과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이 가능하도록 단기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전체 프로그램의 목적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4.1 목적 
본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내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

하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기

술 교육 및 문화적응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

은 아동학대 예방을 목표로 문화적응, 양육기술, 아동학

대예방 등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양육기술은 아동의 

행동과 발달을 이해하고 자녀와의 갈등 및 문제해결기

술을 습득하는 것이고, 문화적응은 한국생활을 위한 문

화적응과 양육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지지 체

계를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예방은 한국

의 아동정책과 인권에 대한 교육으로 사회의 구성원으

로 권리와 의무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다. 

4.2 구성
프로그램 구성은 1차, 2차 예방 중심 community- 

based program으로, 전달방식은 집단규모를 20명 이내

로 주당 1회기(60분)를 기준으로 총 5회기로 진행된다. 

진행은 주진행자 1명을 기본으로 관찰과 진행보조를 

위한 1인의 보조인력이 투입하였고, 참가자들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각 회기별 주요 내용을 번역해서 유인

물로 제공하였다. 프로그램의 지향성은 아동학대 예방

을 위한 정보제공, 사회기술 및 양육기술훈련, 인지행동

적 접근, 통합적 접근이다. 적극적인 참여와 흥미를 유

발하고, 프로그램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즐기며 

배우는’(Fun & Learn) 경험 중심의 접근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제는 첫째, 관계형성 및 문화이해를 중

심으로 참여자들 간의 관계형성 및 한국문화를 이해하

는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둘째, 자녀양육기술 훈련을 위

해 한국의 양육방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

되었다. 셋째, 아동학대예방과 대처를 위해 문화적 차이

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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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이해함으로써 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각 회귀별 프로그램의 전체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계 회기 주제 주요내용

도
입 1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 프로그램소개
- 자기소개 및 관계형성
- 집단규칙 정하기, 참여 동의하기

본 
활
동

2 한국문화 이해

-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에서의 삶
  (한국의 음주문화와 내 남편의 음주)
- 문화적응에 대한 심리사회적 소통
- 의사소통(문화, 가족, 자녀) : 사회기술
- 가족, 친구, 자녀학교, 이웃 관계망

3 자녀양육 기술

- 한국에서의 자녀양육 : 한국의 양육법
  (아동발달, 아동행동, 문제 이해, 학대위험,
사회규범)

- 스트레스 대처, 정서 및 분노 해소
- 협상 및 문제해결기술(효과적 의사소통 
   및 대화법)

4 아동학대예방 
및 대처기술

- 한국의 아동학대 : 아동학대, 아동 권리, 
인권, 정책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시스템 알기
- 학대상황에 대한 대처법

마
무
리

5 수료 / 종료
- 자조집단 형성
- 수료식
- 종료

표 1. 프로그램 전체 구성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참여대상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사

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의 비동일 통제집

단 디자인을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두고 프로

그램의 시작 전과 종료 후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프로그램은 강원도 

지역에 위치한 3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

였고,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주 1회 1회기

로 총 5회기 진행하였다. 3개 기관의 프로그램 참여자

는 실험집단이 18명이었고, 통제집단은 17명이었다. 조

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은 결혼이주여성으로 3세 

이상의 취학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다.

2. 조사도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다

음과 같다. 먼저,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49]

이 번안한 Abidin[4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번안한 척

도는 총32문항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

한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Sandhu와 Asrabadi[50]가 개발

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를 사용하였다. 이승종[51]이 번안하였고, 원척도는 지

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소속감, 

문화충격, 사회적 고립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김오

남[6][55]의 연구에서 활용된 것을 기준으로 부적응에 

대한 요인 7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

록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박명숙과 강희경[53]이 번안한 McCubbin 

외[54]에 의해 개발된 Social Support Index(SSI)를 사

용하였다. 총 17개 문항(5점 척도)으로 구성되어 있고, 

친구지지, 가족지지, 지역지지 등 3개 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

하고, 본 연구에서는 친구와 가족지지 부분만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이며, 4, 6, 7, 11번 문항은 역점수

화 되어 있다. 이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아동학대제도의 인식은 13문항으로 한국의 아동복지

법을 기초로 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내 정책과 제도의 

내용에 대한 인지 여부를 ‘예/아니오’로 설문하였다. 문

항에는 정답이 존재하며, 정답수를 인식수준으로 간주

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방법은 먼저,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분석에서 왜도가 

3, 첨도는 10이하로 정규성을 가정하고 있어 평균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균비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의 사전조사 및 사후조사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sample t-test)과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paired-sample t-test)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0.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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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프로그램 참가기관은 강원도 원주, 정선, 홍천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고, 각 기관의 참여자 중 프로그

램에 모두 참여한 사람은 18명으로 원주 6명, 정선과 홍

천이 각각 7명이었다. 이들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

업이 45%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30%, 중학교 15%, 무

학 및 초졸 10% 순이었다. 종교는 ‘없음’이 82.4%로 ‘있

음’ 17.6%보다 많았고, 이들의 가족수는 3명과 4명이라

는 응답이 각각 33.3%로 총 6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5명 20%, 6명 13.3%순이었다.

변수
실험
(n=18)

대조
(n=17)

변수
실험
(n=18)

대조
(n=17)

지역 종교
원주 6(33.3) 3(17.6) 있음 3(18.8) 7(41.2)
정선 5(27.8) 5(29.4) 없음 13(81.3) 10(58.8)
홍천 7(38.9) 9(52.9)

거주기간(월) 69.6 125.0
학력
무학/초졸 2(11.1) 0(0.0) 가족수 
중졸 1(5.6) 1(5.9) 3명 7(38.9) 4(23.5)
고졸 9(50.0) 8(47.1) 4명 6(33.3) 6(35.3)
대졸이상 6(33.3) 8(47.1) 5명 3(16.7) 6(35.3)

6명 2(11.1) 1(5.9)

표 2. 프로그램 참가자 일반적 특성

2.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효과성 평가
2.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차이
먼저,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 개입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3]과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양육스트레스, 문화

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아동학대 제도인식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간의 평균 차이가 없지만, 통제집단이 실험집단

보다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제

도인식 등 각 요인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아래

의 [표 3]과 [표 4]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요인별 점

수수준을 보여준다.

집단 응답 평균 표준편차 t값 df p값

양육스트레스 실험 17 17.2353 9.38436 -.097 31 .923통제 16 17.5625 9.95301
문화적응
스트레스

실험 18 10.3333 6.25911 -.783 33 .439통제 17 12.1765 7.64228
사회적지지 실험 18 23.8333 4.03295 -.859 33 .396통제 17 25.1176 4.79430
제도인식 실험 17 11.0000 2.15058 -1.342 32 .189통제 17 11.8235 1.33395

*p<.05, **p<.01, ***p<.001

표 3. 사전조사의 Independent-sample t-test 결과

다음은 총 5회기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간의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표 4]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양육스트레스, 문화적

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제도인식의 평균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경우, 통제집단과 평균차이가 발생

할 정도로 각 요인별 점수의 변화폭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사전조사의 집단간 차

이에서 통제집단의 점수가 높았던 것을 감안할 때, 프

로그램의 효과를 설명하기에 한계를 갖는다.

집단 응답 평균 표준편차 t값 df p값

양육스트레스 실험 17 14.8235 6.57871 -.791 32 .435통제 17 17.176510.35758
문화적응
스트레스

실험 18 8.6667 5.56248 -1.327 33 .194통제 17 11.8824 8.54314
사회적지지 실험 18 25.8889 4.22721 -.266 33 .792통제 17 26.2941 4.77971
제도인식 실험 17 12.1765 1.66716 .096 32 .924통제 17 12.1176 1.90008

*p<.05, **p<.01, ***p<.001

표 4. 사후조사의 Independent-sample t-test 결과

2.2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평균차이
앞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조사결과에

서 집단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프로그램 개입에 

대한 효과성 검증의 조건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두 집

단 각각에 대해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평균차이를 검

증하였다. 

먼저, 실험집단에 대한 프로그램 개입 전 사전조사와 

프로그램 개입 후 사후조사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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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양육스트레스는 사전 평균점수가 17.24점이었

고, 사후 평균점수는 14.82점이었다. 양육스트레스가 

2.41점 감소하였지만 사전-사후의 평균차이가 유의수

준 0.05에서 t=1.51, p=.1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을 통한 개입이 실험집단

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

미한다. 다음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사전 평균점수

가 10.33점이었고, 사후 평균점수는 8.67점으로 1.67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의 평균차이는 

t=2.24, p=.04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 프로그램의 개입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지지는 사전 평균점수가 23.83점이었고, 사후 

평균점수는 25.89점으로 2.06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t=-2.12, p=.05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프로그램이 사회적지지를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제도인식은 아

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이나 제

도에 대한 교육을 통한 정답을 확인한 것이다. 분석결

과 제도인식 정답점수가 사전 평균 11.00점에서 사후 

평균 12.18점으로 1.18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평균차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t=-2.54, p=.02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프로그램 개임

을 통해 아동학대 제도인식에 대한 점수가 증가되었음

을 의미한다.

집단 응답 평균 표준편차 t값 df p값

양육스트레스 사전 17 17.2353 9.38436 1.514 16 .150사후 17 14.8235 6.57871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전 18 10.3333 6.25911 2.236* 17 .039사후 18 8.6667 5.56248
사회적지지 사전 18 23.8333 4.03295 -2.115* 17 .049사후 18 25.8889 4.22721
제도인식 사전 17 11.0000 2.15058 -2.537* 16 .022사후 17 12.1765 1.66716

*p<.05, **p<.01, ***p<.001

표 5. 실험집단의 Paired-sample t-test 결과

실험집단에 대한 사전-사후검증결과를 정리하면, 본 

프로그램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사회적지

지를 증가시키며, 아동학대 제도인식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육스트레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개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실험집단에서 확인된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제도인식의 평균차이가 프로그램 이외의 

외적 요인에 의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통

제집단에 대한 사전-사후조사의 평균비교를 실시하였

다. [표 6]과 같이 통제집단은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제도인식의 사전-사후 평균점수

의 변화가 있었지만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 이는 통제집단의 사전 평균점수와 사후 평

균점수의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증결과와 함께 실험집단의 사전-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동학대예방프

로그램이 효과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측정하고자 했

던 변수들에 대해 양육스트레스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변수들에 대해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단 응답 평균 표준편차 t값 df p값

양육스트레스 사전 16 17.5625 9.95301 1.062 15 .305사후 16 16.750010.54198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전 17 12.1765 7.64228 .436 16 .668사후 17 11.8824 8.54314
사회적지지 사전 17 25.1176 4.79430 -1.273 16 .221사후 17 26.2941 4.77971
제도인식 사전 17 11.8235 1.33395 -.753 16 .463사후 17 12.1176 1.90008

*p<.05, **p<.01, ***p<.001

표 6. 통제집단의 Paired-sample t-test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자녀양육을 

돕는 아동학대예방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과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본 연구는 결혼이

주여성과 아동학대 관련요인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문화적응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아동학

대 제도인식 요인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요인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 개

발하였다. 프로그램은 교육모델과 인지행동모델,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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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이론을 절충하여 구조화하였고, 프로그램의 참여

와 흥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즐기며 배우는’(fun 

& learn) 경험 중심의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프로그

램의 주요 내용은 관계형성 및 문화이해, 자녀양육기술

훈련,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등을 주제로 총 5회기

로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일반적 전달형

태의 강의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다문화적 상황에서 발

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함께 해결

책을 찾아가는 교육방식의 필요성[13]을 반영하고자 하

였고, 다문화주의에 입각하여 문화적 민감성[37]을 강

조하여 구성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은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간의 사전조사결과와 사후조사결과에 대한 평균비

교, 각 집단별 사전-사후조사 평균비교를 실시하였고,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평균비교를 통해 프로그램 개입

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각각에 대

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평균차이는 없었는데, 사

전조사의 경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차이가 없

음은 동일한 조건에서 프로그램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

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사후조사에서도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간의 평균차이는 없었고, 이는 프로그램 개

입의 효과가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낼 만큼 영향이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전-사후 평균비교에서 실험집단은 문

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아동학대 제도인식의 평

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프로그

램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적응을 위한 의사소통기술

의 습득과 프로그램 참여자들 간의 관계형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참여한 결혼이주여

성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지지는 참여한 결혼이주

여성들 간의 관계형성과 친구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사회적지지를 위한 자조집단 형성에 초점을 두었다. 참

가자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을 통해 기

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사

회적 지지기반으로서 관계정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

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인식

은 주로 아동학대 관련 법률 및 인권,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였고, 정보전달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범죄인식, 학대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을 목표로 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다. 즉, 아동

학대의 많은 부분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결과[2]

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위험 및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문화적 차이로 인한 아동학대 행위유발을 예방한

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반면, 양육스트레

스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입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양육스트레스의 감소를 위해 본 프로그램은 자녀

양육기술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자녀양육법, 스트레

스 상황에서의 대처 및 분노해소, 자녀관계에서의 협상 

및 문제해결기술을 주로 다루었다. 하지만 양육스트레

스를 감소할 만큼의 효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해

당 프로그램이 1회기로 제한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

인다. 실제로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프로그램 내용이 

한 회기 내에 진행하기에는 비교적 많은 내용이라고 평

가되었고, 특히 시연과 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

정에서 충분히 각 과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한계를 노출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

더라도 사전조사결과보다 사후조사결과에서 평균이 감

소하였음은 프로그램 내용상의 한계보다 프로그램의 

구조적 한계로 볼 필요가 있고, 1회기의 프로그램을 몇 

개의 회기로 재구성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다.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아동학

대 예방을 위한 개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실천적․정책

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

로 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학

대 예방을 목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문화적

응과 양육스트레스의 감소,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인식 

증진을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양육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인식의 변화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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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회적지지의 증가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감소라

는 결과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더욱이 집단역동을 

활용하여 지역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프로

그램 진행을 통해 언어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충분히 내

용에 대한 공감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문

화적응 양육지원,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은 문화적응과 양육이라는 

이중 어려움의 위치에 놓여있고, 이러한 어려움들은 아

동학대 발생위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많은 이민사회에서 이주부모들이 자신의 문화적 양육

방식에 근거한 양육행위로 인해 학대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

는 법적, 제도적 내용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따

라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적응 중에 있

거나 적응을 완료한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자녀를 양육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프로

그램을 통해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의 사회서비스 구조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을 확

인하였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

문화가정지원센터라는 공간적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 지원기관으

로서 지역사회의 결혼이주민들의 대다수가 이곳의 서

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곳의 특징은 결혼이주여성

의 적응을 목적으로 언어를 포함한 다양한 심리정서 등 

개인서비스는 물론 가족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의 진행을 모색해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예방은 보건복지

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에 

대한 서비스 구조를 통합하여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다문화가정의 인권보호와 교육프로그램으로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이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

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 1회기

(60분)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와 참여자들의 거부감이 적고, 문화적응 및 양육지원,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기관 및 참여자들의 욕구가 있다

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 

정규과정으로 신설하여 기관내에서 운영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공간적 이점을 살린다면 기관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진행이 가능하고, 이

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발생

시 적절한 대처능력 함양이라는 예방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학대 예방교육프로그램이 아동의 권리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동의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을 통해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인권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고, 아동에 대한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기

본으로 한다. 이 중 보호의 권리는 사회적 위험으로부

터의 보호로서 기본적 생존은 물론 학대 등으로부터 보

호이다. 이러한 권리차원에서 본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의 위험성 및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권리보호 차원에서 

예방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차원에서 아동복지 및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요인

이 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발굴과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아

동복지 차원으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한국사회 결혼이

주여성의 인권에 대한 접근도 포함하고 있다. 기본적으

로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적응할 수밖

에 없는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고, 이러한 열악한 적응

환경은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

를 양육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신의 의도와 상관

없이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위험성에 노출되어있다. 이

는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의 복지뿐 만이 아니라, 이주여

성 자신의 삶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에 아동과 결

혼이주여성 모두의 삶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은 중요한 접근의 필요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 및 제한점을 갖

는다. 먼저, 본 연구는 개발한 프로그램을 3곳 지역에서 

각각 실시하여 결과를 종합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환경

적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 참가자들의 결과를 바탕으

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시하기에 지역적 특성을 통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8128

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의 참가자 중 이탈자가 발생하였다. 실험집단은 5회

기 프로그램의 참여, 통제집단은 사전-사후 조사에 대

한 참여를 검증기준으로 세웠고, 이를 고려하여 프로그

램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에 의

한 이탈자가 발생하여 사례수가 다소 제한된 부분이 있

다. 또한, 조사도구로 척도를 사용함에 있어 본 척도가 

아닌 척도의 일부 하위변인을 사용한 한계가 있다. 이

는 조사대상자를 고려한 설문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것

으로, 각 척도들은 선행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것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동료연구자들을 통한 내

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는 결혼이주여성과 아동학대를 연결하면서, 결혼이주

여성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식할 수 있는 위험을 다소 

안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학

대예방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예

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였음을 거듭 강

조한다. 

이러한 연구한계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학문적, 실천적 관심이 

거의 없었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예방적 차원의 접근

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특히 2년의 연구과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아동

학대요인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현장에서 적

용이 가능한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지역사회중심형 아

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평가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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